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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정] 구자용 ㈜E1 회장,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 취임

“발명-지식재산-기업 성장을 잇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”

<사진설명 : 한국발명진흥회 제21대 회장 구자용>

한국발명진흥회는 19일,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

발명마루에서 구자용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

다고 밝혔다.

구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"기업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

신기술이 되고,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해 

왔다"며, "기술 패권시대에 있어서 발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은 국가

의 핵심 자산인 만큼,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과 지식재산 그리고 기



업 성장을 서로 연결해 주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플랫폼이 되어야 

한다"고 강조했다.

이어 "약 47년간의 기업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, 현장과 적극적으로 

소통하고 진흥회 임직원 여러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

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"며, "모든 역량을 모아 한국발명진흥회가 발

명 교육과 발명문화 확산,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이끄는 글

로벌 중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“고 밝혔다.

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설립 이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발명

진흥사업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식재산 전문 공공기관으로 ,

초중고 발명 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, 대학과 기업의 지식

재산 역량 강화 ,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, 지

식재산 평가 및 금융 지원 등 우리나라의 발명문화 확산과 지

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

시행하고 있다 .

한편 , 이번 구자용 회장의 한국발명진흥회장 취임으로 대기업인 

LG·LS가와 한국발명진흥회의 특별한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.

한국발명진흥회의 전신인 한국특허협회의 제2대~제6대 회장은 

당시 럭키금성그룹 회장인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이 역임

했고 , 제17대·18대 회장은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역임했다 .

한국발명진흥회 53년 역사 가운데 약 1/3인 16년을 LG·LS가와 

함께 하는 것이다.>


